
  2025년 금속노조                                   교섭과 투쟁으로!

일자리를 튼튼하게

일터를 안전하게

노동3권 온전하게

노조할권리 모두에게



내란잔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반민주 세력·재벌 대기업에 빌붙어 사회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해 온 권력기관에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

노동자 목소리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큰소리치며 민주주의를 희롱합니다. 

내란의 겨울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투쟁으로 국회가 23년, 24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이 2차례 모두 거부! 기억하시죠?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노동의 봄은 그때부터!



2025년 금속노조 앞에 많은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6월 11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여 

새 정부와 국회에 금속노동자 요구를 제대로 전달합시다.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 작업중지권 ▲ 기후위기 대응  ▲ 금속산업최저임금 등을 다룹니다. 

또 금속노조는 

▲ 노동법 전면 개정 ▲ 노조 회계 공시 등 반노동 정책 폐기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등을 내걸고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섭하고 투쟁하는 금속노조!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모두의 노조할 권리! 노동법 개정!

금속노조 간부라면 6월 11일 국회로!

19만 통일

요구

온전한 

작업중지권으로 

산재 예방

• 모든 사업장 노동자·노동조합 작업중지권 보장

• 안전조치 이행 확인 후 작업 재개

• 노동자 작업중지·거부에 대한 불이익 금지

중앙교섭

요구

기후 위기 대응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체계 구축·실행

• 사업장 밖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 저감 촉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협의 정례화

금속산업
최저임금

• 202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210원



국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금속노조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해외 물량 이전, 환율 폭등….

자동차, 조선소, 철강, 반도체 모두 걱정입니다. 

특히 미 트럼프 정부가 미국 고용 늘리려

한국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공짜로 먹겠다는 트럼프의 못된 심보, 

군말 없이 받아주는 자본들 정말 큰 일입니다.

완성차고 

부품이고

공장 죄다 

미국으로?

조선소, 철강도 

해외로 물량 많이 

빼간다던데

이러다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냐?

조합원들 일자리 지키는 것보다

금속노조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대통령 후보와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내 일자리·공급망 보호를 위한 노정 교섭

•국내 일자리의 양적·질적 발전 및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미국 퍼주기식 외교·통상 정책 폐기


